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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땡스기빙주간인 11월29일자신문은종이
신문대신 디지털 신문으로 발송합니다.

종이신문은12월6일에발송합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고법원(SJC)이 고급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20여 명의 고객들에 대한 기

소적부심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14일 판결했다. 이는 일부 피고들이 초기 절

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

각한 결과다.

대법원의 만장일치 의견을 작성한 스콧 캐

프커(Scott Kafker)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이 선출직 공직자, 정부 계약

업자 등 정,재계 인맥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

로 공표된 바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특혜나

편파성에 대한 정당한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

으킬 수 있다"고 공개 이유

주최고법원, 한인 고급 성매매
업소 이용 고객  재판 공개 결정 

미 의료 체계 대 변화, 고급진료와 일반진료로 양분화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자= “

행복과 건강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

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 돈의 많음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2010년 연구로 노벨경

제학상을 받았던 대니얼 키네만과 앵거스 디

튼은 자신들의 이론을 2021년 연구에서 뒤집

었다. 다시 연구하니 “돈의 많음은 행복과 정

비례 한다"는 발견했다는 것이다. 

건강도 이젠 돈으로 사는 세상이 됐다.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겪

고 있는 현실이다. 색다른 차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행기의 1등석, 스키장의 익

스프레스 라인, 풋볼과 야구장의 시즌패스처

럼 미국의 의료계에는 컨시어지 진료

(concierge medicine)가 있다. 

다른 곳에서 프리미엄

1차 진료의 숫자 부족으로 예약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은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 의료체계의 양분화 현상으로 인한 진료의 부족이 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6면으로 계속

프리미엄 진료인 컨시어지 진료(concierge medicine) 급증
1차진료의 부족, 과도한 업무와 적은 보상으로 이분화 가속 악순환

▶▶10면으로 계속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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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형 (Ah-Hyung "Alissa" Park) UCLA 공대학장

국제선 어린이·청소년 평화축제에 250여명 참가해 성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NAICFM)가

11월 16일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

문화선교회에서 개최한 어린이 및

청소년 평화축제가 250여 명의 한인

및 미국인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성

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와 국제 선

을 우리 2세들에게 알리고, 13명의

한인 여성이 머무는 '평화 마을'에 기

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

과 $1,060의 기금이 조성되어 평화 마

을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도예 명장 김세용 씨의

아들인 김도훈 박사가 진행한 도자

기 만들기 체험과 김밥 만들기 프로

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큰 인

기를 끌었다. 또한, 한국 음식을 맛보

기 위해 긴 줄이 이어지는 등 한국 음

식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보스톤 한미노인회의 난

타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하버드 의

대 교수이자 2023년 한국의 호암상

을 수상한 마샤 헤이기스 교수의 연

설과 김인숙 전 미주 회장의 인사말

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한국 전통예술원의 풍

물 연주, 타이거 안(Tiger An)의 태

권도 시범, 김밥 만들기, 도자기 체험

, 붓글씨 이름 쓰기, 한국 전통 놀이,

한국 전통 악기 체험, 태극기 색칠하

기 등 다양한 부스 활동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선 허민선

지부장과 많은 봉사자들이 부스 운

영을 지원했으며, 김금련 회장을 비

롯한 여러 봉사자들이 정성껏 한국

음식을 준비했다.

행사를 총괄한 오애련 원장은 “

그림&글짓기 시상식, 네 명의 어린

이 합창, 작년 에세이 대상 수상자의

낭독, 매직쇼, 그리고 경품 추첨까지

너무나 알찬 행사였다”며 “장소

를 제공해 주신 다문화 교회와 국제

선 회원들, 봉사자들, 후원자들 모두

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도자기와 김밥만들기 체험이 인기 만점 
한국음식 먹기 위해 긴 줄이어져

벌링턴 H 마트 참치 해체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벌링턴 H 마트는 11월 30일 토

요일 오후 3시부터 참치 해체쇼를

선보인다. 

이번 쇼에서는 대형 참치를 현

장에서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주

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시간에 맞춰 벌링턴 H마트를 찾

아 생선부 앞으로 가면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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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 주지사, 유방암 조기 검진 법안 서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주지사가 유방암 조기 발견 및 검사법

(Breast Screenings and Exams for Equity and

Early Detection)에 18일 서명했다. 이 포괄적

인 법안은 환자들이 유방암 검진 및 후속 검사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부담 비용이 증

가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유방암의 조기 발견은 생명

을 구한다. 이번 법안은 여성이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받는 데 있어 비용이 장애물이 되지 않

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이끈

의회와 이를 지지해 준 환자, 의료 제공자, 옹

호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드리스콜 부지사는 "예방 의료는 필수적

이며,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번 법안

덕분에 매사추세츠 전역의 환자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안이 많은 사람들의 암 치료 결과를 개

선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26년부터 유방암 진단 검사,

디지털 유방 단층촬영(Digital Breast To-

mosynthesis) 검사, 유방 MRI 및 초음파 검사

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커버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디덕터블, 코페

이, 코인슈어런스)의 추가 없이 제공해야 하며

, 밀도가 높은 유방 조직이나 초기 예방 검진에

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보다 철저한 검사가 필

요한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한다. 

hsb@bostonkorea.com

유기농 당근 이콜라이 감염으로 리콜…
39명 감염, 1명 사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7일 여

러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10여 개 이상

의 브랜드명으로 판매된 유기농 당근이 이

콜라이(E. coli )감염 위험을 이유로 리콜

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18개 주에서

총 39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15명이 입원했고, 캘리포니아에서 1명

이 사망했다. 그러나 CDC는 최근 보고되

지 않은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사추세

츠에서는 현재 1건의 감염 사례만 보고된

상태다. 

문제의  유기농 당근은 캘리포니아 베이

커즈필드에 본사를 둔 그램웨이농장

(Grimmway Farm)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 농장은  16일 자사의 유기농 당근 제품

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다. 리콜 대상 당근

은 트레이더 조스(Trader Joe’s), 에그만

스(Wegmans), 365, 굿앤개더(Good &

Gather), 네이쳐프로미스(Nature’s

Promise )등 다양한 브랜드명으로 판매됐

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현재 오염

원인을 조사 중이다. 

CDC는 오염된 전체 당근이 8월 14일부

터 10월 23일 사이에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 베이비 당근은 9월 11

일부터 11월 12일 사이의 ‘사용 권장 기한

’을 가진 제품들이다. CDC는  이 기간 동

안 구매한 당근이 냉장고에 있는지 확인하

고,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이콜라이 감염의 증상

은 혈변, 설사, 심한 복통, 구토, 발열 등을

포함한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감염 위험이 더 높다. 

노약자들은 심한 경우 용혈성요독증후

군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증후군은 신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

하거나 사망에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질

환이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에서는 현재까지 1명만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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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고법원,  한인 고급 성매매 업소 이용 고객  재판 공개 결정
를 밝혔다.

28명의 성매매 혐의의 남성들에 대

한 심리 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

나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은 이번 심

리가 1월 말 또는 2월 초 진행될 것이

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방 검찰이 고급 성

매매 조직의 고객 중에 정치인, 군 장

교, 보안 인증을 받은 정부 계약자, 기

업 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

면서 미 전국적인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성매매 조직은 매사추세츠의 캠

브리지와 워터타운, 워싱턴 D.C. 근

처 버지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영됐

다. 이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

인 3명은 모두 신원이 공개돼고 연방

법원에 기소됐으나 보스톤 지역 성

매매 이용 피고인의 신원은 아직 공

개되지 않았다.

연방 법원의 기소와 별도로 매사

추세츠 주 당국은 이 사건에 연루된

28명의 지역 남성들에 대해 주 차원

의 혐의를 제기했다. 이 혐의는 매사

추세츠 주법에 따라 성매매가 주 범

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케임브리지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성매매는 경범죄로 피의자

체포 없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 남

성들은 비공개로 ‘기소적부심

(show-cause hearing)’을 받을 권

리가 있었다. 기소적부심리는 충분

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

절차이므로 재판관이 기소를 진행하

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피의자의 신

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기소적부심리는 매사추세츠에

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절차로, 투명

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

아왔다. 2018년, 보스턴 글로브의 스

포트라이트 팀은 비공개 심리에서

감독 부족과 피의자들에 대한 일관

성 없는 판단의 문제를 상세히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매사추세츠 대법원

은2019년 이러한 심리를 녹음하고 피

의자에 대한 인구통계 데이터를 유

지하도록 명령했다.

비공개가 기본인 기소적부심리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 공

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WBUR와

NBC10 보스턴, 보스턴 글로브 등 언

론사들이 심리와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케임브리지 지방법원 샤론 셀퍼 케

이시 판사가 공공의 관심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8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

리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언론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심리

전에 피의자들의 이름과 정보를 요

구했으며, 피의자 측 변호사들은 공

개 심리가 피의자들의 사생활을 침

해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사건은

주최고법원인 대법으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은 모든 성매매 관련 기

소적부심리를 공개로 진행하라는 것

은 아니다. 대법은 심리 전 피의자들

의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허

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관련 심

리의 공개 여부를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캐프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

번 사건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사

법 시스템이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인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대

중의 우려와도 관련이 있다”며, 공

개 심리가 이러한 우려를 합리적으

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 법원에

서 기소된 한인 운영자 세 명 중 두 명

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세 번째 피고

인은 다음 달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

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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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제너럴 브리검 소속 의사들, 베스
이스라엘 레이히로 옮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스제너럴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이 1차 진료의 사

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주 약

300명의 1차 진료 의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한데 이어 소속 의사

들이 집단 사표를 내고 경쟁업체인

베스이스라엘 레이히 병원으로 옮

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체스넛힐(Chestnut Hill)에 위치

한 브리검앤위먼스 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소속 10

명의 1차 진료 의사들은 사직 의사를

밝히고, 경쟁 병원인 베스이스라엘

레이히(Beth Israel Lahey Health)

와 제휴된 웰슬리(Wellesley)의 새

로운 진료소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간 1만 3천에서 1만 5천 명

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해 브리검의 오랜 협력 파트

너였던 다나-파버 암 연구소

(Dana-Farber Cancer Institute)를

단독 건물의 입원 암 병원 건설 약속

으로 끌어들였던 베스 이스라엘은,

이번에 이 의사들을 위해 새로운 1차

진료 클리닉을 설립한다. 이는 매사

추세츠주의 두 주요 의료 시스템 간

시장 점유율 경쟁의 최신 사례로, 매

스 제너럴 브리검에는 수백만 달러

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의사들의 사직은 내년 2월 중순에

발효되며, 브리검앤위먼스 피지션

그 룹 (Brigham and Women’s

Physician Group)은 의사 4명만 남

게 된다. 

브리검의 1차 진료 임시 책임자인

존 루이스(Dr. John Lewis) 박사는

잔류한 4명의 1차 진료의들과 병원

리더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

리는 이직이 결국 개인들의 선택이

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1차 진료 의사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매일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 놨다. 

브리검의 지도부들은 1차 진료 의

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행가능

한 업무 배당과 의사들의 웰빙에 집

중하겠다고 말했다.

매스 제너럴 브리검 대변인은 19

일, 베스이스라엘 레이히와 협력해 1

차 진료 의사와 함께 새 진료소로 이

동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의 최고경영자(2002~2011년)였던 폴

레비(Paul Levy)는 이 10명의 의사

이직으로 인해 MGB가 수백만 달러

의 수익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

다. 1차 진료 의사들은 대장내시경에

서 심장수술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서 다양한 절차를 위한 환자 의뢰를

담당하며, 이 모든 치료는 MGB에

서 베스 이스라엘로 옮겨갈 가능성

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이직 의사들은 뉴턴

(Newton) 보일스턴가 850번지에 위

치한 브리검 진료소에서 수년간 근

무했다. 

그동안 1차 진료의들은 경영진에

게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환자 수가

너무 많고 사무실 직원 급여가 낮아

직원 이직률이 높다는 점, 또한 업무

환경이 비좁고, 자신들이 공정한 보

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불

만을 표시해 왔다. 

이번 체스넛힐 진료소 의사들의

이직은 MGB 1차 진료 의사들 사이

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

는 하나의 사례로 얼마나 다른 문제

가 발생할지 아직 미지수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당수 스몰비지니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

기로 팬데믹 당시 제공된 EIDL

대출의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지

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탕감 가

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비즈니스

저널이 14일 보도했다. 

중소기업청(SBA) 지난 2020

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만 건의

코로나 경제 피해 재난 대출

(EIDL)을 지급했다. 이 중 수십

억 달러는 이미SBA가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은 재

정적 어려움을 겪는 하드십 프로

그램(Hardship program)에 포

함돼 있다.

12개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

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EIDL대출을 받은 많은 사업체

들은 증가하는 부채와 악화된 재

정 상황 사이에서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일부 스몰비지니스는 대

출 탕감을 요청하는 청원을 시작

하거나, 의회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

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대출 탕감 가능성을 낮

게 보고 있다.

재정 전문 변호사 레슬리 테인

은 "4백만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주며 약 500억달러의 이자를 고

려했을 때 대출 탕감은 엄청난 규

모가 될 것이다. 이는 조치를 취

해야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 예산 부담으로 인한 방해 요인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

다.

레슬리 테인 변호사는 활발한

청원활동과 편지 등의 노력은 의

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팬데믹에서 멀어질수록 이 같은

부담 경감법의 재정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비즈투크

레딧(Biz2Credit)의 CEO 로히트

아로라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며 "코로나

대출 탕감은 먼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EIDL 프로그램 동안

발생한 사기와 낭비 문제를 강력

히 단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

였다.

그는 한가지 대안으로 대출 이

자 비용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유

예나 세금 감면을 도입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이 경우, 혜택이 가

장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이 집중

될 수 있도록 최대 소득 기준과

같은 조건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

이 있다고 말했다.

내셔널비지니스크레딧(Na-

tional Business Capital)의 CEO

조 캠베라토는 "코로나 대출 탕

감은 불공정하다"며, "이 대출은

유연하고 낮은 금리 조건을 제공

했으며, 사업이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대출 문제가 아닌 경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

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당선, 팬데믹EIDL 대출 탕감
가능성 높아질까? 

최대 1만 5천 명 환자에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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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들이는 것처럼 의료서비스에도 추

가로 투자해 더 나은 우대 진료서

비스를 받는 것이 바로 컨시어지

진료다. 최근 들어 점차 많은 환자

들과 의사들 모두 이 컨시어지 진

료에 몰려들고 있다. 일년에 적게

는 2천달러에서 1만달러, 높게는 3

만에서 5만달러의 회비를 내고 좀

더 나은 1차 진료의(Primary care

doctor) 진료 서비스를 받는다. 우

리나라 말에 ‘주치의’란 말에 딱

어울리는 서비스다. 

환자는 의사와 더 오랫동안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 빠

르게 진료예약을 잡을 수 있다. 또

한 진료 네트워크 내 전문의들과

더 빠르게 연결해 전문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요즘같이 1차 진료의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여유있는 가정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진료서비스다. 

이 같은 컨시어지 의료서비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미국 의료시스템

이 환자는 물론 의사 모두에게 어

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

차진료의의 가치와 보상에 대한 의

료계의 찬밥 대우가 문제의 주요

시발점이었다. 노동통계청에 따르

면 평균 1차진료의의 연봉은 24만

달러였으나 다른 전문의들은 훨씬

고소득을 올렸다. 소아외과의의 경

우 약 45만달러를 받았다. 의사 지

망생들이 1차 진료의를 기피하면

서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결국은 과

도한 업무 부담이란 부작용을 낳았

다. 

1차 진료의가 컨시어지로 전환

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은 약 2배

로 뛰어 오른다. 뿐만 아니다. 1차

진료의들은 연당 약 2천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반면 컨시어

지 진료의는 1년에 800명 이하의 환

자를 진료하게 된다. 자연스레 환

자에게 더 신중하고 제대로 된 진

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 환자들은 1년에 얼마정

도를 더 지불하면서 비용에 걸맞게

가치있는 진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 NPR에 따르면 2020년까지 3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은 이미 컨시어

지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1년에 50

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

1%이 고소득자들은 20%가 컨시어

지 진료를 선택했다. 그랜드뷰리서

치에 따르면 2023년 컨시어지는 70

억 달러 사업으로 시장규모가 확대

됐다. 보스톤에서도 매스재너럴,

텁스메디컬, 그리고 브리감앤위먼

스 병원은 모두가 소규모의 컨시어

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컨시어지 진료로 자리를

옮긴 제프리 배스는 이전까지 브리

감에서 약 4,500에서 5,000명의 환

자를 진료해야 했다. 그에 따르면

새벽 4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격

무에 시달리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다. 컨시어지로 전환 이후 그는

체스넛힐 진료소에서 약 450 환자

만을 보고 있으며 환자 1명당 1시

간 반 이상씩 진료하며 그들의 건

강을 관리를 돕는다. 

의사도 환자도 만족하는 컨시어

지 진료는 어찌보면 최상의 시나리

오다. 문제는 여기에 속하지 못하

는 환자, 의사들과 의료계의 이분

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

다는 것이다. 

보스톤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의

료정책 및 법학과 앨런 에이저 교

수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 25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1차진

료의가 500명을 진료하는 컨시어

지 진료로 전환하면 2,000명의 환자

들은 의사를 잃게 된다. 평상시에

도 1차 진료의 보기가 쉽지 않았던

환자들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지게

되며 아마도 진료간호사(Nurse

practitioner), 또한 1차 진료의 보

조를 이용해야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랜 대기시간이란 문제를 안게

된 환자들뿐만 아니라 1차 진료계

의사들의 불균형도 심화될 수 있다

. 보통 컨시어지 진료에서 성공하

는 의사들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많

은 경험을 지닌 의사들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 수련생

들이나 젊은 의사 그리고 진료간호

사, 의사 보조 들에게 멘토이자 좋

은 스승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배울 의사가 사라지는 효

과를 낸다. 

이상적으로는 1차 진료계의 양

극화가 극심해지기 전 1차 진료의

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고 더 많은

인력이 지원해 과도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 한 때 마취과도

찬밥 대우를 받았으나 품귀현상으

로 인해 보상이 급등하자 지원자가

늘어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

뤘다. 그러나 이 같은 자동 조정은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컨시어지 진료란 대안이 생긴 이상

1차 진료의 부족과 업무과중이란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 

한 때는 의료보험 가입자와 무보

험자로 이분화됐던 미국 의료계가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전주민 의료보

험에 가까운 무보험자 감소로 이어

지자 이젠 프리미엄 진료인 컨시어

지로 이분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상황을 모두 몸으로 직접 겪어

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editor@bostonkorea.com

미 의료 체계 대 변화, 고급진료와 일반진료로 양분화되나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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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노조 결성? 1차진료 의사들의 기업화에 대한 반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

문직의 상징이었던 의사들이 노조를 결성

하려는 시도가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최대 의료시스템인 매스 제

너럴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에 소

속된 약 300명의 1차 진료 의사들이 연방 당

국에 노조 결성을 위한 의사를 통보했다고

18일 보스톤글로브가 밝혔다. 이들은 노조

결성의 이유로 "번아웃"과 "의료의 기업화"

를 들었다. 

브리검 소속 의사이자 하버드 T.H. 챈 공

중보건대학원 보건 정책 및 관리 부교수인

마이클 바넷(Michael Barnett) 박사에 따르

면 매스 제너럴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과 브리검앤위먼스 병원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WH)

에 소속된 1차 진료 의사의 “대다수”가 이

번 노조 결성 움직임에 동참했다.

바넷 박사는 이번 의사 노조 조직자 중 한

명으로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카드를 작성

해 금요일 보스턴에 있는 미국 국립노동관

계위원회(NLRB) 사무소에 전달했다고 말

했다. 이 카드는 노조 선거를 요청하는 청원

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이들이 가입을 추진하는 닥터스 카운슬

(Doctors Council)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

고 규모가 큰 의사 노조로, 현재 약 4,000명의

정규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 대부분 뉴욕에

기반을 둔 의사들이다.

닥터스 카운슬에 따르면, 노조 결성 투표

는 빠르면 두 달 이내에 진행될 수 있으며,

투표가 통과되면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큰

정규 의사 노조가 탄생하게 된다.

MGB 대변인은 “1차 진료 의사들이 전

례 없는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결성

은 “갈등을 유발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

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스턴 컨설팅 업체 헬스 비즈니스 그룹

데이비드 윌리엄스 대표는 이번 움직임을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며, 다른 의료

시스템의 1차 진료 의사들에게도 노조결성

을 장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의사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독립적인 전문가로 간주되

며, 높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진 고학력자들

로 여겨졌다”고 윌리엄스는 말했다.

16년 이상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근무

해 온 크리스틴 건닝(Kristen Gunning) 박

사는 1년 전부터 노조 결성 움직임에 참여하

기 전까지는 결코 노조 가입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녀는 MGB 소속 1차 진료 의사들

이 압도적인 업무량, 부족한 보수, 사무실 직

원의 부족과 잦은 의사들의 이직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병원을 떠받치는 기반 속 접착

제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동료들이 조기은

퇴는 물론 컨시어지 의사로 전환하거나 다

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실망스럽고 낙담스러운 일이다.”고 건닝

박사는 말했다. 

이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의료 시스템 내

에서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자율성을 잃었

다고 느끼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MGB는

하버드 의대와 제휴된 두 주요 병원의 통합

을 추진하면서 많은 의사들의 불만을 샀다.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한 의사는 경영

진에게 많은 의사들이 “의견수렴이 안되

며,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

며, 관심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에

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지를 물었다. 

MGB 최고경영자인 앤 클리반스키 박사

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설

문조사보다는 이제는 경청하고 결과를 보

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닥터스 카운슬의 조직자 가브리엘 핸리

는 과거 의사들이 자신이 소유한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의료 시스템의 직원

이 되면서 노조 결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

했다. 현재 미국 내 의사의 약 70%가 의료 시

스템에 고용되어 있다.

노조 결성은 의료계의 기업화 과정에서 1

차 진료의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다. 의사들은 노조 설립 선언문에서 “

의료의 기업화가 1차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

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매스 제너럴 브리검의 1차 진료 의사 300명, 노조 결성 추진
과도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과 의료의 기업화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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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책임자 "오징어게임2, 놀라운 반전 곳곳에…성공 확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자사의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시즌

2 공개를 앞두고 성공에 대한 큰 기

대감을 나타냈다.

넷플릭스의 최고콘텐츠책임자

(CCO) 벨라 바자리아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세계 각국의 언론사 기자 100여명을

초청해 연 쇼케이스에서 "오징어 게

임은 비단 넷플릭스 내에서뿐만 아

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즌1을

좋아했다면 시즌2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자리아 CCO는 '오징어 게임 시

즌2가 시즌1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LA

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

면서 "나는 시즌2가 사람들이 원하

는 바를 창의적으로 전달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공개하는

것이 정말 흥분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동혁 감독은 아주 엄청난

재능을 지녔다"며 "대담하고 놀라운

반전(twist)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곳곳에 있다. 시즌1이 인기 있었던

것처럼 시즌2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

각한다"고 말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오징어 게임 시

즌1은 한국의 타이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분명

히 다른 점이고 우리는 시즌2를 볼

시청자가 다른 여러 곳에 있다는 것

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마케

팅과 홍보 활동 등 다양한 것들이 진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빨리 시청할

수 있기만을 기다릴 뿐이며, 오는 12

월 26일 공개되면 팬들이 정말 좋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

다.

넷플릭스가 이날 연 행사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자사 플랫폼에서

공개할 비영어권 작품 50여편을 소

개하고 주요 기대작의 영상 일부를

맛보기로 선보이는 자리였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인도

, 일본 등 10여개국에서 제작하는 기

대작들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은 주로

자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에 관심

을 기울였지만, 보편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작품은 단연 오징어 게임 시

즌2였다.

강동한 한국 콘텐츠 총괄은 "후속

작을 만들 때는 많은 고민과 긴 개발

시간이 보통 필요한데, 황동혁 감독

은 마치 시즌2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구상해 둔 것처럼 엄청난 작품을 짧

은 시간 안에 만들어냈다"며 "시즌2

에서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사회적 화두를 시즌1보다 더 흥미진

진한 방식으로 던져준다"고 소개했

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영상 일부로 주인공 성기훈

(이정재 분)과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

는 인물(공유 분)이 대면해 빚어내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보여줬으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행사가 끝난 뒤 연합뉴스 기자와

얘기를 나눈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닛케이) 비즈니스 소속 사토 히로미

기자는 이날 소개된 넷플릭스의 신

작 가운데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가

장 기대된다"며 자신의 기사 역시 일

본 작품이 아닌, 오징어 게임 시즌2

를 주제로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산 히트작도 여럿

언급됐다.

바자리아 CCO는 넷플릭스의 비

영어권 콘텐츠가 해당 국가에서 인

기를 얻고 화제가 된 뒤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양상을 소개

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꼽

았다.

그는 세계 지도에서 지역별로 시

간에 따라 시청자 수가 치솟는 입체

적인 막대그래프를 보여주며 "이 쇼

(흑백요리사)는 한국에서 공개된 이

후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

켰고, 곧이어 동남아시아와 미국, 프

랑스, 중남미 등 K-콘텐츠의 열렬한

팬층이 있는 국가들에서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전 세

계의 훌륭한 쇼(드라마 포함)와 영화

를 현지 시청자에게 먼저 어필한 다

음, (세계적으로) 누구든 쉽게 시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김민영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인

도 제외) 총괄은 "내가 넷플릭스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 드라

마나 영화가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회원의 80% 이상이

K-콘텐츠를 시청하고, 여기에는 영

화뿐만 아니라 '피지컬 100'과 같은

대본이 없는 쇼도 포함된다"고 말했

다.

김 총괄은 피지컬 100 시즌1이 세

계 80여개국에서 해당 부문 '톱10' 순

위 안에 들었다면서 이런 인기에 힘

입어 시즌3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피지컬 100 시즌3은 무대를 아시아

전역으로 넓힐 예정이다. 나이, 성별

, 체급, 직업,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

한 참가자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

을 벌이게 된다고 넷플릭스 측은 소

개했다.

이 밖에 내년에 나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작품으로는 김은숙

작가가 집필하고 배우 김우빈과 수

지가 주연하는 '다 이루어질지니'와

연상호 감독의 신작 '계시록',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폭싹 속았수다'가

소개됐다.

'폭싹 속았수다'는 인기 드라마 '동

백꽃 필 무렵' 등으로 알려진 임상춘

작가의 신작이다.

강 총괄은 이 드라마에 대해 "처음

대본을 손에 넣어 읽었을 때의 감동

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훌륭한 대본

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이 작품을 여

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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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보스톤의 크리스마스 이벤트 총정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크

리스마스의 마법이 보스턴 곳곳에서 펼쳐진

다. 찬란한 불빛, 아름다운 공연, 그리고 겨울

의 추위를 녹여줄 핫초코까지! 가족, 연인, 친

구들과 함께 보스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크리

스마스의 낭만과 특별한 분위기로 더 따듯하

고 의미 있게 보스턴 겨울을 만끽해 보자.  

보스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축제

보스턴의 가장 큰 크리스마스 행사인 트리

점등식 세레모니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

즌의 시작을 즐길 수 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여러 장소에서 진행된다. 트리 점등식

행사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가족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

산타의 등장과 사진촬영, 어린이를 위한 재미

있는 여러 활동과 간단한 간식과 캐롤을 부르

는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총 다섯 군데서 점

등식 행사를 진행하며 보스턴 커먼 점등식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

되며 이때 보스턴 전역의 조명들도 함께 불을

밝히기 시작한다. 

패뉴얼 홀 마켓플레이스(Faneuil Hall Mar-

ketplace -다운타운 퀸시마켓 앞)

트리 점등식 행사는 11월 26일 오후 3시부

터 7시까지 진행되고 6시에 산타가 트리 조명

을 밝힌다. 커먼웰스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

크리스마스 캐럴' 연극, 헨델 & 하이든 단체

의 청소년 합창단, 노스엔드 음악 및 공연 예

술 학교 학생의 앙상블, 그리고 얼반 호두까

기인형의 힙합 홀리데이 댄스의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벤앤제리스

(Ben & Jerry's)에서 준비한 아이스크림 샘

플과, 네드 디바인스( Ned Devine's)에서 준

비한 핫초코를 함께 마시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를 즐길 수 있다. 

Date/Time: 11월 26 화요일, 3pm-7pm

카플리 스퀘어(Copley Square) 

카플리 스퀘어의 트리에 불이 켜질 때 올드

사우스 교회의 종도 함께 울린다. 산타와 루

돌프의 등장뿐만 아니라 보스턴 어린이 합창

단과 보스턴 팝스 에스플라나드 브라스 앙상

블을 포함한 지역 그룹의 라이브 음악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행사 후, 페어몬트 카플리

플라자 호텔로 가서 쿠키를 먹으며 산타와 사

진 촬영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Date/Time: 11월 27일

보스톤코리아
광고모집문의

617.254.4654

▶▶15면으로 계속

보스턴에서 펼쳐지는 겨울의 마법, 놓칠 수 없는 크리스마스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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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5pm-6pm

보스톤 커먼(Boston Common-방문자 정보

센터 옆)

미셸 우 보스톤시장이 트리의 불을 밝힐 예

정이며, 보스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노바스코샤 주 대표들과 함께 산타클로스와

빨간 코를 가진 루돌프도 참석해 공식적인 크

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선언하게 된다. 이

번에 불을 밝히며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알릴

트리는 노바스코샤 주에서 선물로 보낸 특별

한 나무다. 이 특별한 보스턴 커먼 트리 점등

을 기준으로 12월 5일 목 요일 7:55pm 보스턴

커먼, 보스턴 가든, 커먼웰스 에비뉴 몰을 통

해 보스턴의 거리가 불빛으로 물들며 수백천

그루 나무들도 밝게 빛나기 시작한다. 현장

에서 산타와 루돌프와 사진 촬영, 기념품 증

정, 그리고 지역 기업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다과(재고 한정)도 함께 즐겨보자.

Date/Time: 12월 5일 목요일, 6pm-8pm

시포트 워터프로튼(Seaport waterfront)

시포트 워터프론트에서 5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며 오후7:30시에 트리 점등을 한다. 라

이브 공연, 인근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샘플

음식과 다양한 기념품 증정 이벤트로 있다.

인근 시포트 스노우 포트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보스턴 내의 최

대규모의 할러데이 마켓도 진행하고 있으니

핫초코와 여러 종류의 음식과 로컬 상품들도

구경해 보자. 

Date/Time: 12월 6일 금요일, 5pm-9pm

USS 컨스티투션 군함(USS Constitution)

찰스타운의 해군기지에서 의미 있는 크리

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함께하자. 트리는 해

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USS 컨스티투션  배

위에서 빛을 낼 것이다. 오후 3시 45분부터 배

에 승선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음악과 함

께 무료로 핫초코와 쿠키도 즐길 수 있다. 산

타와 엘프들도 등장해 함께 행사를 즐겨보자

. 또한, 오후 4시 12분 해질 무렵 선박이 예포

를 발사하는 것을 관람할 수 있다.

Date/Time: 12월 8일 일요일, 4:30pm-6pm

자세한 정보: https://www.boston-dis-

covery-guide.com/christmas-tree-

lighting-ceremonies.html

보스턴 발레공연 

보스턴의 크리스마스 묘미로 빠질 수 없는

호두까기인형 발레 공연이다. 화려한 퍼포먼

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눈이 흩날리는

연출로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눈에 담아보자.

매년 공연 10일 전 캐스팅이 공식적으로 발표

가 되므로 아직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작년 호

두까기인형 공연에서 주연을 맡았던 채지영,

한서혜 발레리나, 솔리스트로 승격한 이선우

발레리노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다. 

Date: November 29, 2024 –September 29,

2024

https://www.bostonballet.org/perfor-

mances/the-nutcracker/

아이스 스케이팅

보스턴 커먼 프록폰드(Frog Pond) 아이스

링크장

겨울철 도심 속 최고의 놀이터로, 온 가족

이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아이스 스케이팅 레

슨도 받을 수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

두에게 적합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크리스마스 트

리 점등식 이후 화려한 조명들과 함께 즐겨

보자. 링크장은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아이

들과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어 보자. 

Time: 

월요일 10am- 3:45

화요일-목요일, 일요일 10am-9pm

금요일-토요일10am-10pm 

Price: 입장료 $10, 스케이트 대여료 $15

(Kid $10), 물품 보관함 $7

https://bostonfrogpond.com/ice-skating/

Boston Holiday Cocoa Cruise

보스턴 항구에서 열리는 코코아와 캐럴 크

루즈로 올 연말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 11

월 30일부터 12월 한달만 진행하며, 보스턴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클래식 요트에서 라이

브 재즈 밴드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이 크루

즈에는 고급 요트 투어와 보스턴 해안가 관

광이 포함되어 있지만, 음식과 음료는 포함되

지 않은 가격이다. 

Dates: November 30, 2024- December 30,

2024

Price: $57-$72

https://www.viator.com/tours/Boston/Co

coa-and-Carols-Holiday-Cruise/d678-

5985P13

▶▶14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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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무도의 철학과 가치의 덕을 공유하기 위하여 후진을 양성하면서

얻는 보람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무도에 입문하여 터득한 고난도의 기예와 도야된 인격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자아향상과 사회기여에도 큰 몫을 하는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나의

즐거움도 더욱 증폭되어 간다. 

그 보람과 즐거움은 또 다시 자양분이 되어 나의 무도관을 확장시키는데

많은  동기를 부여한다.

이에 부응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기예와 정신적인 수양뿐만 아니라, 그 근원과 역사도 중요한 한 축을 이루어

야만 된다. 그래서 무도의 발생과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발전한 과정을 정립

하는 것 또한 주어진 책무라고 늘 생각해 왔다.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에 접속했다. 데이

타베이스에 수록된 방대한 사료는 역사의 보고寶庫였다. 게다가 한글로 쉽게

번역되어 주석까지 달린 모든 사서는 한문과 역사에 문외한인 나도 쉽게 공

부할 수 있었다.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관계

자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화랑세기 ‘필사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화랑세기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와 ‘화랑세기 –또 하나

의 신라’(김태식, 김영사)를 대부분 참고하였다. 그 책을 집필한 저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간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1,000여 쪽에 달하는 졸저를 엮기까지는 태

권도 수련으로 흘린 땀방울보다도 더 힘든 고난이 동반하기도 했지만, 그 땀

으로 일궈 낸 무도정신을 바탕으로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

拳道>를 미흡하나마 완성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고대부분은 사료가 더 많이 현존하길 바랬고, 근현대부

분은 그 후손들이나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기에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는데 있

었다.  

이 어줍잖은 글을 지난 13년간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여 매주 게재해준 ‘

보스톤코리아’ 와 장명술 편집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귀사의 무궁한 번성을 기원한다.

무엇보다도 매주 ‘보스톤코리아’ 지면을 통해 만나뵌 독자들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린다.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응원은 과분한 경험이었다. 영원히

간직할 것을 약속드린다.

후일 ‘보스톤코리아’ 지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작별인사를 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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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배상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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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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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현재 주식시장(S&P 500)이

약 22% 상승했고 지난 1년은 무려 40% 상

승이다. 이렇게 올라간 주식시장에 투자해

야 하는지 투자자 마음이 갈팡질팡해진다.

주위에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소식도 자

주 접한다. 본인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투

자하고 싶지만, 주식시장이 한순간 폭락하

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다.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 예측에 귀를 기울

인다.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 전 주식

시장 향방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투

자자의 간절한 마음의 보답(?)으로 금융회

사는 주식시장 예측을 끊임없이 발표한다.

금융회사 더블라인(Doubleline Capital)

대표 건들라크는 2024년 주식시장이 3,200

으로 폭락한다고 예측했다. 골드맨 삭스는

기술주 주식이 기대에 어긋나면 4,500까지

폭삭 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비관적

인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

이다. 최근 한 연구(Lessons learned: A

negative headline makes it more likely

you’ll click by Harvard Center for Health

Communication)에 의하면 수많은(370

million) 소식 중에서 특히 비관적인 뉴스

를 확인(Click)한다는 것이다. 집에 오는

도중 자동차 사고가 뉴스가 되지 무사히 집

에 도착한 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 것과 비

슷하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폭락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 예측, 특히

주식시장 예측은 더욱더 어렵다는 뜻이다.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도 주식시장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피델리

티에서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며 장기간 높

은 수익률을 형성했던 펀드 매니저 피터 린

치(Peter Lynch)는 “주식시장 폭락을 준

비하거나 폭락을 예측해서 투자하면 주식

시장 폭락 자체로 잃는 돈보다 훨씬 더 많

은 돈을 손실”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금융위기로 주식 시장이 반토막으로 폭

락했다. 주식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뉴

욕 타임스 2008년 10월에 출간된 뉴욕 타임

스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

세기에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기타

충격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분쟁

, 수십 건의 경기 침체와 금융 공황, 오일 쇼

크, 독감 유행,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의 사

임을 경험했다. 그동안 다우지수는 66에서

11,497로 상승했다.’ 

21세기(1/1/2001-현재)는 어떠한가? ‘21

세기에 우리는 9/11, 3번의 경기 침체, 2번의

50% 이상 폭락, 국회의사당 건물 쿠데타 시

도 실패, 전 세계를 폐쇄한 팬데믹, 40년 만

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등 세 가지 주요

전쟁을 경험했지만, 다우지수는 11,497에서

43,988로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 보일

때도 한 번의 이벤트로 인해 투자 심리가

뒤집히고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매년 중간에 10% 이상 하락을

16번을 경험했지만, 연말에는 상승으로 마

감했다. 2003년 중간에 14% 하락 그러나 연

말에 26% 상승으로 마감했다. 2020년 팬데

믹 시작과 함께 시장이 34%나 하락했지만

16%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2023에도 10%

하락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24% 상승으

로 마감했다.

주식에 투자한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투자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

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부자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팬데

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회란 생각

하며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투자할 자금

도 없지만, 조그마한 돈이 있다고 해도 미

래에 대한 불안감과 비관적인 마음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다. 비관적인 생각과 결론은

노후 자금, 아이들 학자금, 여러 가지 이유

로 필요한 목돈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회

를 손실한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

가 있다.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연평균 약

10%의 수익을 창출했다. 제대로 하는 투자

로 높은 수익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내가

잠들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투자가 여러 기

업에 투자되어 꾸준히 수익이 창출되어야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고 은퇴 후에도 편

안하고 안락한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05)

주식시장 꾸준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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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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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김정희 선생 편지이다. 제주도 유배

시절 아내에게 보낸 한글서찰인게다. 무려

수십통의 편지를 보냈다 했는데, 아내가 읽

기좋게 한글로 썼다. 그러나 먹글씨이니 읽

기는 쉽지 않다만 한장을 여기 옮겨 놓는다

. 

‘오늘집에서 보낸 서신과 선물을 받았

소. 당신이 봄날 내내 바느질했을 시원한 여

름옷은 겨울에야 도착했고, 나는 당신의 마

음을 걸치지도 못하고 손에 들고 서성이다

머리맡에 병풍처럼 둘러 놓았소. 당신이 먹

지 않고 어렵게 구했을 반찬들은 곰팡이 슬

고 슬어 당신의 고운 이마를 떠올리게 하였

소. 내마음은 썩지 않는 당신 정성으로 가

득채워 졌지만, 그래도 못내 아쉬워 집앞 붉

은 동백아래 거름되라 묻어 주었소.’

당신의 고운 이마를 떠올린다 했다. 읽어

내릴 적에 연애편지인냥 부부의 금실이 물

씬 풍긴다. 편지는 계속된다. 아내에게 보

내는 사랑과 감사인데, 오히려 시적냄새가

나긋한 절창이다. 

‘동백이 붉게 타오르는 이유는 당신 눈

자위처럼 많이 울어서 일것이요. 내마음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문을 열고 어두

움을 바라보았고, 바다가 마당으로 몰려들

어 나를 위로하려 하오. 섬에서는 섬의 노

래가 있다오. 내일은 잘 휘어진 노송한그루

만나려 가난한 산책을 오래도록 즐기려 하

오.

바람이 차오, 건강 조심하오.’ (추사 김

정희, 아내에게 보냈던 서찰)

동백이 붉게 타오르는 이유라고도 했다.

섬에는 섬의 노래가 있고, 가난한 산책이란

다. 바닷바람 맞으며 산책하는 노학자의 쓸

쓸한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짧은 한국신문 기획기사 제목이다. 아내

장례식 울지도 않는다…한국 남자들이 이

러는 까닭. 아내를 잃은 한국남자들의 변을

덛붙였다.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난

다” 이유야 경황중일 테니 그럴법도 하다.

또한‘나까지 무너지면 안돼”라고 되새

긴다 했다. 남은 아이들 챙겨야 하고, 장례

를 치루는 일도 당연한 수순일테니 사뭇 이

해할수 있겠다. 

추사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는 삼십여통

이 넘었다고 했다. 그런데, 후일 몇통은 부

인이 받아 읽지 못했다 전한다. 부인이 일

찍 병으로 작고했기 때문이다. 

궁금증이 일어났다. 추사선생도 아내가

돌아갔다는 기별을 받고 울었을까. 눈물을

흘렸겠나 싶은 거다. 아마 그러셨을 거다.

선생의 다른 편지에서 아내를 걱정하는 다

른 편지가 그걸 증거한다. 아내 사랑이 절

절한데, 몇구절이다. 

‘이 동안은 무슨 약을 드시며 몸져 누워

지내십니까. 간절한 심려로 갈수록 걱정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편지글 이다.

“매양 잘 있노라 하시오니 말씀이 미덥지

아니하오니 염려만 무궁하오며…’

보스톤에도 가을이 깊어간다. 모두 건강

챙기시라.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서

4:16)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동백은 피고 봄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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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췌장암은 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가

요?

췌장은 길이 약 15cm와 무게 100g 정도의 가

늘고 긴 모양의 장기로, 뱃속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뱃속 안쪽까

지 검사하긴 힘들고, CT나 MRI를 이용한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CT는 방사선 노출로

인해 무턱대고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

로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MRI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도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하

기가 어렵습니다.

Q2. 췌장암 수술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

나요?

췌장암 수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몸 상태가 수

술을 감당할 만해야 합니다. 둘째, 췌장암의 병

기가 비교적 초기인 1~2기여야 합니다. 췌장암

수술은 범위가 넓고 오래 걸리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심장, 폐, 간, 콩팥 등 주요 장

기의 기능을 체크하여 환자의 몸 상태가 수술

을 감당할 만한지 파악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

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동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췌장암 수술로 예상되는 위험이 너무

크면 수술을 못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라 해서

모두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나이

보다 생리적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치매나 운동 장애가 심하다면 수술을 시

행하기 어렵습니다. 췌장암의 병기를 알기 위

해 복부 CT, MRI를 시행하여 췌장암의 위치,

크기, 주위 혈관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 여부,

간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PET-CT

를 촬영하여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1~2기 췌장암은 암세포가 췌

장 주위에 국한되어 있고 주요 혈관으로 퍼지

지 않으며, 간과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

아야 합니다.

Q3. 췌장암 수술은 어렵다고 하던데 꼭 받아

야 하나요?

췌장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 항암제 치료, 방

사선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암의 크기와 위치,

심한 정도,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합니다. 한 가지 요법만 쓰기도 하

고, 두 가지 이상을 병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만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 수술만이 췌장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췌장암

수술이 어려운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췌

장암 수술 의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이전에 비

해 매우 안전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게는 개

복 수술 대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도 적용 가

능해져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수

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췌장암이 췌장에만 국

한되어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다는 뜻입

니다. 따라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1~2

기 췌장암 환자의 몸 상태가 수술을 감당할 만

하다면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2기

췌장암 환자는 20% 전후에 불과합니다. 80% 전

후의 환지들은 암이 주위로 많이 번져 있거나(3

기),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4기)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수술을 못할 경우에는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 하고, 담도나 위, 십이지

장이 막혀 있는 경우 내시경으로 스텐트를 삽

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처음에 수술이

어려웠던 환자들도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여 암을 줄인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능한 한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4. 췌장암은 말기가 될 때가지 아프지 않다

는데 사실인가요?

췌장암이 진단되었을 때 환자들의 증상에 대

해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무력감, 체중 감소, 식

욕 감소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복통, 명

치 부위 통증도 70% 이상의 환자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들이 췌장암에서만

발생하는 증상들이 아니며, 초기에는 증상 자

체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외에도 황달, 울

렁거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증상의 유무만으로는 췌장암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이 복부 통증,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 췌장암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으며,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

한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상이 반복

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진료

를 받으시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습니다.

Q5. 췌장암은 가족력과 관계가 있을까요?

직계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중 2명 이상

이 췌장암으로 진단된 경우를 일반적으로 가족

성 췌장암이라 하며, 전제 췌장암 환자의

5~10% 정도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 이러한 가족성 췌장암이 있는 경우 일생에 걸

쳐 췌장암의 위험도가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성 췌장암의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러한 가계를 가

진 5~20%의 환자군에서 유전자 이상(유전자

돌연변이)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적 소인을 물려

받은 생식세포 돌연변이이며, 이러한 유전자로

BRCA1, BRCA2, PALB2, CDKN2A, ATM,

STK11, PRSS1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성

췌장암을 동반한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의 고위

험군으로 이른 시기에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서 언제부

터 선별검사를 할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나,

50 세부터 혹은 가족 중 췌장암 환자의 가장 어

린 발병 연령보다 10세 이전에 시작하도록 권

하고 있습니다. STK11, CDKN2A, PRSS1 유

전자 돌연변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유전자에 따

라 30~40세 보다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인 진료

를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에 대한 궁금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
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췌장암에 대한 궁금증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발병률은 높으나

생존율이 낮은 암종인 췌장암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외과

손 희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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